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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적인삶이별거있나시로 철학으로생을위로하세

오베르까마귀

가나는밀밭길

J에게

J 봄이 한창인데저는파리로가는여정에몸을실었습니

다 내가 돌아올 즈음에는 남도 땅 오월은 하얀 찔레꽃으로

덮여있겠지요 광주의거리에도하얀이팝나무가피어있어

온통순백한색으로저를맞이할것입니다 흰색은깨끗하고

순결한느낌을주는데언제부터인가소복의느낌으로다가오

는것은아직도이땅에오월의정신이온전히이루어지지못

한결과라생각됩니다 누구나아픔을간직하고있겠지만이

렇게 오랫동안 치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

그것이우리곁에있는역사라는것이더욱상처가됩니다

화가생활을 한지가 수 십 년이 지났는데도 서양회화가 불

꽃처럼꽃피웠던파리를이제야찾은것은저의게으름탓으

로돌리겠습니다 그동안히말라야나티베트같은오지의 순

정한고독을찾아순례하였던것은마음속의어찌할수없는

빈터를찾아헤매는일이었습니다 그러한여행을통해서도

깊은안식의평안을찾지못한것은세상을향한약한인간들

이겪는방황의모습이아닐런지요

J 이번 늦은 파리 여행에서 가장 느끼고 싶었던 것은 파

리라는 도시의 예술정신이었습니다 자유와 순백한 열정과

예술과샹송에물든파리의분위기에취하고싶었습니다 파

리의 오래되고 낡은 거리를 걸어가는 파리지앵 누구라도 붙

잡고 와인에 취해 이야기하면 스스럼없이 시를 읊조리며 지

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말입니

다 예술적인삶이별거있나요 예술이 삶과함께취해어울

리며 시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논하고 노래를 부르며 눈물겨

운생을위로하고사는것이아닌가요

예향이라고불리는내고향광주는그런느낌을받는것이

좀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묘한 틀과 권위 속에 갇

혀자유로운삶속에누구나쉽게예술을즐기는삶을찾기가

어려웠거든요

J 파리에 도착한 날부터 거리는 안개비에 싸여있었습니

다 파리사람들은이상하리만큼우산을쓰지않고검은옷을

입고비를맞는것을즐겨했습니다 수백년동안때묻은파

리 거리의 석조건물들은 빗물에 젖어 짙은 베이지색으로 변

해가고 먼 이방에서 온 나그네의 가슴까지 적시게 만들었습

니다

J 실제로이번여행에서가장가슴뛰는곳은빈센트반고

흐가 마지막 생의 70일간을 보낸 오베르 쉬르우아즈였습니

다 고흐가아를르를떠난 1889년 5월부터 1890년 7월까지 1

년 2개월중1년은생레미정신병원에서그리고마지막두달

간은오베르에서 보내게됩니다 생 레미정신병원에서고흐

는 1년간 150점의유화를완성합니다 이틀에한점씩그림을

완성해나간다는것은같은화가로서보면미친듯이그림에

취해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고흐는 절망의 끝에서

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

다마지막생이기다리는줄도모르고고흐는생레미정신병

원을나와오베르로향합니다 고흐가 오베르역에서내린그

날도 오늘처럼 횟빛 안개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몰려왔을까

요 오베르라는작은마을에서이괴팍한화가를반가이맞아

줄리만무하였을것입니다

오베르에서 고흐가 그린 풍경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들

녘이나후미진곳이었습니다 까마귀가나는밀밭길은얼마

나 처연하던지요 고흐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오베르역 건너

편의이층집에오르는순간내영혼속에서불꽃이튀는먹먹

함이파고들었습니다 어둡고낡은계단을오르면겨우한사

람이나몸을누일만한좁은방에목조의자와침대하나가그

림자처럼놓여있었습니다 한영혼이한영혼에게찾아오는

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고흐의 별이 순간 반짝거렸습니

다 고흐의 집을 나와 찾아간 늙은 오베르 교회는 짙은 갈색

의몸짓으로언덕길에서있었습니다

나는교회로가는언덕길을고흐와걷고싶었습니다 오베

르교회를지나찾은마을뒤편의끝없는밀밭길은노란유채

꽃이만발해있었습니다먹구름이바람에못이겨밀밭길을

덮쳐짓누르고있었습니다 나는말을잊고고흐가되어비에

젖은밀밭길을걸었습니다 오베르를오기직전에걸었던모

네의 마을 지베르니의 꿈같은 꽃들이 이곳에서는 찾기 어려

웠지만고흐가사랑하는동생테오와함께몸을누인가장낮

은무덤가에는누군가가던져준붉은장미가비에젖어떨고

있었습니다

J 파리를떠나비행기에몸을싣고고향에오는날하얀찔

레꽃도붉게멍들어피어있었습니다

먼데서고흐의총소리가들리는듯합니다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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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구굿모닝양림축제조직위원장
모네지베르니

의붉은벽돌집

빈센트반고흐가생의마지막70일을보낸오베르쉬르우아즈에서그린 오베르교회와별

석조가이리부드러움을알게해요

굳이내내비에젖어있지않아도

파리에오면

천년을견디어온석조의단단함이

여인의부드러운피부처럼나른해요

오래된돌들이비에젖어

퇴락한베이지로물들어가요

검은 줄기의나무사이로

고흐의별이쉬고

모딜리아니가각혈을해요

샤갈의언덕에서삐아프가노래를합니다

파리는사랑에젖고

늙은와인에취하고

한희원시 파리


